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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이후 급수온 상승에 주의하세요
-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장 피해 주의
- 7월 중순 고수온 주의보 발표 전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이번 주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마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마 이후 급격한 수온 상승을 유의할
것을 양식어업인들에게 알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11일 서·남해 및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주, 장마전선의 북쪽 이동에 따라 남해안이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본격적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연안과 내만에
서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양식생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중 호우의 영향을 받은 해역에서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양식생물에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고수온 발생 전,
어업인들은 영양제가 혼합된 사료를 공급하여 양식생물의 건강상태를 관리
하고, 액화산소 공급기 같은 대응장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대응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18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하고, 누리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업현장에 수온 정보를 제공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중순에 고수온 주의보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어업인
분들께서는 사육밀도 조절, 산소 공급량 증가 등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계속
해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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